
지 사과하지 않고 죽은 것에 대해 분개했다. 정치권도 외면

한 빈소에는 친족과 추종자들이 오갈 뿐이었다. 

비폭력의 열매를 못거둔 김대중씨

전두환은 1995년 반란죄와 내란죄 수괴 혐의로 구속기

소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1997년 김대중씨가 사면

해줬다. 사람들은 전씨에게 진심어린 사과나 추징금을 먼

저 받아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랬으면 통장에 29만원밖

에 없다는 궤변은 듣지 않았을 것을... 소정 선생님은 이렇

게 적었다.   

“김대중씨는 그에게 사형을 구형한 1980년 군사재판[정]에서 정치보

복은 자기만으로 끝내자고 했다. 그는 쿠데타 정권자를 모두 용서했다고 

말했다. 심지어는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돕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비폭

력적 조치가 과연 이 모든 이들의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음이 현실

로 드러나는 것이 안타깝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은 비폭력 투쟁을 구세력

을 향해 다시 해야 하는 과제와 현실정치 속에서 비폭력의 열매를 못거둔 

민주화운동의 동지, 김대중씨를 어떻게 대해야 할 지에 관한 이중적 과제

를 안게 된다”(2001: 194).

소정 선생님은 이미 20년 전에 김대통령의 사면(비폭력)

이 전두환의 회개(열매)를 이끌어내지 못했음을 안타까와 

했다. 기독교에서 사랑과 용서는 회개를 선행조건으로 베푸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라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며, 아무리 타락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회개할 조그만 가능

성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는다(168쪽). 이런 맥락에서 전

두환과 그 추종자들은 김대통령의 사랑과 용서가 무용지물

일만큼 극악무도한 죄인이다. 애초부터 회개가능성이 전혀 

없는 타락墮落의 끝장에 선 자들이다.

회개와 용서는 가해자의 몫이다

회개悔改란 무엇인가?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는 

뜻이다. 소정 선생님은 “회개하고 하늘 나라를 맞이하라는 

것이지, 회개를 않고서 하늘 나라를 맞이하라는 말이 아니

다. … 말만으로의 회개여서는 안되고, 변화된 행동이 뒤따

르는 회개여야 한다”(171쪽)라고 했고, “회개한 마음을 미

루어 밖으로 실천하는 회개여야 한다”(266쪽)라고 적었다. 

말하자면 전두환은 회개를 하지 않고 날로 하늘 나라를 맞

이하려 한 것이다. 사과한다는 말한마디도 없었고, 추징금 

납부를 미루었고, 재판 참석도 미적거리다가 죽었다. 말이든 실천

이든 그에게 회개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다. 

소정 선생님은 “사람의 원모습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늘 회개

하는 것이며, 이 회개를 철저하게 하면 할수록 그만큼 그는 평범

한 사람으로 환원된다는 것이다. 회개의 목적은 사람을 원모습으

로 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지, 과거의 잘못을 징벌하는 데 있지 않

다”(264쪽)고 했다. 사람의 원래 모습은 이 세상에 날 때부터 사람

이 갖고 나온 천부天賦의 마음이며, 나쁜 정치의 영향과 구조 속

에서 생겨난 악한 마음은 후천적으로 습득한 마음이다(1991: 44).
사람의 원모습에서 벗어난 언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악행을 고

쳐 원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다. 전두환은 천부의 마음을 잃

고 포악한 살인마가 되어 날뛰었지만, 죽을 때까지 철저하게 회

개를 회피하고 외면함으로써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러면 용서는 누가 하는가? 소정 선생님은 “용서할 자격이 있

는 세력이 용서하고, 악을 저지른 자가 전과를 뉘우쳐야 한다” 

(2008: 148)고 했다. 예컨대, 정치정당성이 없는, 용서할 자격이 없

는 (이명박) 정권이 용서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본이 전과를 뉘

우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셨다. 나는 잘못을 저지

른 자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개과천선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

다. 이미 회개를 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면 피해자의 용서는 중

요한 일이 아니다. 반대로 회개하지 않는 가해자를 신이 용서한다

면 누가 납득할 것인가? 말장난에 가까운 의미없는 일이다. 결국 

용서는 피해자나 신이 아니라 가해자 스스로 하는 것이다. 오직 진

심으로 참회懺悔를 했느냐를 물을 뿐이다. 전두환은 끝까지 회개

하지 않았으니 영원히 스스로에게 용서받지 못한 것이다. “사람은 

마지막이 좋아야 한다”(2001: 219)고 했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나

쁘기만 했다. 일가친척과 추종자들이 골백번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한다 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마지막까지 나약했던 살인마

소정 선생님은 “관용은 자신이 한 행동을 돌이켜 보아 자신에게 

섭섭하게 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행위”(2001: 488)라고 하셨다. 하

지만 전두환은 사람들을 단순히 섭섭하게 한 자가 아니라 40년 넘

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자다. 추총자들은 망자에 대한 예의니 인

간의 도리를 들먹였지만, 왜 80년 광주시민들에게는 그토록 가혹

했단 말인가? 참회하기는 커녕 자신을 향한 비난의 화살이 부당하

다며 버럭하는 그의 모습에서 번뇌煩惱하는 인간을 찾아볼 수 없

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외경畏敬조차 군홧발로 짓밟았으니 역

사가 심판하지 않아도 대대손손 인면수심의 악귀로 불릴 것이다.  

방송에서 본 전두환은 기세등등한 독재자가 아닌 나약한 골목대

장이었다. 1995년 검찰소환에 반발하여 “골목성명”을 읽을 때도, 

2019년 마지못해 광주지법에 나타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당

하게 자신을 역사에 비추려는 눈이 아니었다. 사실을 묻고 진실을 

외면하는 비겁한 눈이었다. 오금이 저릴만큼 무섭고 두려웠던 것

일까? 필사적으로 현실에서 도망쳐 자신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려

는 자기최면이었다. 환각에서 깨어나지 않으려는 마약쟁이의 몸

부림이었다. 한때는 나라를 쥐락펴락했던 장군이었고, 대통령을 

두 번이나 해먹었던 자가 골목길에서 벌인 추태라니... 자신의 과

오에 마주설 용기가 없으니 똘마니들이나 달고 다니며 세월을 묻

은 것이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배은망덕背恩忘德이다. 마지막 순

간까지 스스로 참회하지 못한 살인마의 죽음이 노여웁다. 

회개와 용서는 스스로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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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을 총칼로  

짓밟고 권력을 찬탈簒

奪했던 전두환이 11월 

23일 죽었다. 살인마

로 불렸던 그가 90년

을 꼭 채웠으니 욕을 

많이 먹은 값을 하나 

보다. 피해자와 시민

들은 전씨가 자신이 

저지른 만행을 끝까


